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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약

본 논문에서는 문헌 조사를 통해 다양한 임상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안과 질환을 감지, 선별, 진단, 모니터링하기 위한 머신

러닝, 딥 러닝등인공지능기술활용의최근진전과추세를살펴보았다. 특별히, 심층학습아키텍처를적용하여안과질환을

인식하는방법을학습함으로써임상적으로 수용 가능한 성능으로 진단률을높일 수있음을확인하였으며, 인공지능은 환자와

의사 모두에게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보조 도구 역할과 의료 전문가 지원을 효과적으로

할 수 있음을 소개하고자 한다.

Ⅰ. 서 론

4차 산업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공 지능 (Artificial Intelligence, AI)

의 사용이 의료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안과에서의 인공 지능

사용은 시신경 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안과 질환의 진단에 주목을 받고있

다[1-5]. 특히, 안저 검사(Funduscopy, Ophthalmoscopy), 광간섭단층촬

영(Optical Coherence Tomography, OCT)을 통해획득한 데이터로학습

한 AI 알고리즘은, 안구 및망막질환검출에서높은정확도를보여줌으로

써 고정밀 진단에도움이될 수 있다. 본 발표의 목표는 다양한임상 실습

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과 질환을 감지, 선별, 진단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

머신러닝 및딥 러닝과 같은 AI 기술 활용의최근 진전과추세를 강조하

는 것이다.

Ⅱ. 본론

망막 이미지와 영상을 통해 출혈, 황반 이상 (예 : 드루젠) 맥락막 이상,

망막 혈관 이상, 신경 섬유층 결함, 녹내장 시신경 유두 변화 등 다양한

질병을관찰할수 있다. 따라서, 딥러닝을적용하여 안과질환을인식하는

방법을학습함으로써 임상적으로수용가능한성능으로 진단률을높일수

있다. 즉, AI는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진단 결과를

신속하게 판단할 수있는보조도구역할을할 수 있다. 처음에발생할수

있는 오진 가능성을 방지하고 치료 효율성을 제공하며 환자의 신뢰도를

높여서, 결과적으로 AI는 미래에 안과에서 시행되는 진단 방식을 혁신할

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.

Ⅲ. 결론

본 발표에서는문헌 조사를 통해 안과영상에서 AI는 일차진료및 지역

사회 환경에서 주요 안과 질환 환자를 선별, 진단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

솔루션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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